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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언간 자료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연구 자료로 활발히 활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연구에서 필수적인 출처 등에 관한 기본 서지연구가 도외

시됨으로써 일관성 없이 분류와 명명이 이루어져왔다. 언간 명칭도 

이러한 기본 서지를 바탕으로 한 자료적 입장보다는 연구자 중심적인 

입장에서 작성자(발신자), 출처, 수록 형태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일관된 원리 없이 명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간 명칭이 크게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와 출처 중심의 원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작성자(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은 애초 발굴, 

소개된 자료의 출처와 현재의 소장사항 등 자료 변동에 관한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반면 출처를 중심으

로 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서지사항에 관한 정보가 누락됨으로써 자료의 

실증성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언간 자료가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닌 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서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 명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 개념의 고문서 

분류 상황을 고려하여1) 현재의 언간의 분류와 명칭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언간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언간 명칭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관련 기본 서지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언간의 명칭을 표준화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2)     

1) 고문서의 문서 분류에 관한 원리는 크게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방식(윤병태식)과 

발·수신자의 신분, 지위에 따른 분류방식(최승희식)으로 나뉜다. 현재 고문서학계에

서는 이러한 두 축의 원리가 대립되는 가운데 끊임없는 논의가 계속되는 데 대해, 

실제 고문서를 다루는 관련 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 및 실정에 따라 특정 원리를 따르

거나 출처를 중심으로 하여 문서의 성격에 따라 하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경목·전영근(2010) 참조.

2) 언간의 명칭을 고찰하면서 그 명명을 언간의 분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하지만 이 글에서는 개별 언간의 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보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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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주오씨 오태주가

󰡔어필󰡕 명안공주

관련 언간

󰡔명안공주관련유물도록󰡕 :

강릉시립박물관(1996) 
󰡔御筆󰡕,

󰡔首楊傳世遺墨󰡕 13

󰡔명안어서첩󰡕 소재 언간 : 김용경(2001)

2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명성황후의 묵적에 대한 기초연구󰡕,

명성황후의 한글 봉서: 민덕식(2003)
없음

134󰡔명성황후 편지글󰡕, 명성황후 편지:

이기대(2007)
없음

3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궁녀 언간
󰡔명성황후 편지글󰡕, 봉서: 이기대(2007)4) 없음 36

4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언간

자손보전 소재 언간: 김일근(1986b)

󰡔子孫寶傳󰡕 20신창맹씨 ‘자손보전’ 수적: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5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선세언독󰡕 언간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후손가편 선

세언독: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 󰡔先世諺牘󰡕 40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 󰡔선세언

독󰡕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표1󰠚󰡔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대상 언간과 관련 명칭 현황

II. 언간 자료 명칭의 현황

조선시대 언간 자료는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발굴, 소개되어오면서 

그 명칭 역시 논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언간 자료의 

명칭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찰 대상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의 언간 자료 

명칭은 그간의 관련 연구 업적에서 다룬 언간의 명칭과 관련하여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이에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에서 대상으로 하는 언간 자료를 

살펴보면 총 28종 1,470건으로, 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언간 

명칭의 현황은 표1과 같다.  

 

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수행하

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기초 연구 과제 ‘조선시대 한글편지의 수집 정리와 어휘, 서체 

사전의 편찬 연구’의 최종 결과물의 하나로, 현전하는 조선시대 주요 언간의 서지와 

판독을 망라하는 자료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자료의 분류와 명명은 관련 연구 업적의 

내용을 최대한 계승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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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진주하씨묘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 

건들바우박물관(1991) 

없음 1475)

󰡔진주하씨묘 출토 현풍곽씨 언간 판독문󰡕: 

백두현(1997)

󰡔현풍곽씨 언간주해󰡕: 백두현(2003) 

진주하씨 언간: 안귀남(1996)

경북달성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황문환(2002)

7

선조 언간

예술의

전당·

서울

서예

박물관

(2002)6)

선조, 정숙옹주에게 보낸 언간
󰡔仁穆王侯筆跡󰡕, 

규장각
1

효종 언간 효종, 장모에게 보낸 언간

󰡔孝宗大王在瀋陽

宸翰帖󰡕,

멱남서당

1

정조 언간

정조, 외숙모에게 보내는 언간
󰡔御筆󰡕,

개인소장
3정조, 외숙모에게 보내는 언간 

정조, 홍참판댁에 보내는 언간

정순왕후 언간 
정순왕후 김씨, 조고 봉서에 대한 

답장
없음 1

순원왕후 언간 순원왕후 김씨 언간 없음 1

신정왕후 언간 신정왕후 조씨 언간 없음 1

여흥민씨 민응식가 

󰡔명성황후 어필󰡕 
언간 

명성황후 민씨, 민병승부자에게 

보내는 언간

명성황후 민비 친필밀서 :

정병욱(1974)

󰡔明成皇后御筆󰡕
(총 10건 중 1건

만 해당) 

1

8 순명효황후 언간

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 종가 소장 한글

편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0)

없음 11
순명효황후 관련 한글간찰:

한국학중앙연구원(2007) 

보령 경주김씨 한글간찰: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9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충북대박물관/조건상(1981) :

청주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없음 1887)

청주북일면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

전철웅(1995)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 조항범(1998)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

충북대박물관(2002) 

충북청주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

황문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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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나주임씨가 󰡔임창계

선생묵보국자내간󰡕
언간

국문친필 간찰(13건)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4)
󰡔임창계선생묵보

국자내간󰡕 18

임창계선생묵보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11
나주임씨가 󰡔총암공

수묵내간󰡕 언간
총암공수묵내간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총암공수묵내간󰡕 8

12 󰡔숙명신한첩󰡕 언간

숙명신한첩 : 김일근(1986b)

󰡔淑明宸翰帖󰡕 67숙명신한첩 / 숙명공주의 한글편지 :

김일근·이종덕(2001b, c, d)

13
고령박씨가

󰡔선세언적󰡕 언간

선세언적(4건): 김완진(1972) 

󰡔先世諺蹟󰡕 21
선세언적 소재 언간(3건) : 김일근(1986b)

고령박씨 선세언적 :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14
조용선 소장 ‘봉셔’ 
언간

󰡔봉셔󰡕 : 조용선(1997) 없음 40

15
안동권씨 권오벽가

월성이씨 언간

안동권씨가 󰡔선필유적󰡕 소재 월성이씨 언

간 : 황문환(1997, 1998) 
󰡔先筆遺蹟󰡕 3

16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

충북영동 송병필가 한글편지 :

박재연·황문환(2005)
없음 91

17 이응태묘 출토 언간
고성이씨 이응태묘 출토 편지 :

안귀남(1999) 
없음 1

18 송시열 언간

송시열 언간 : 김일근(1986, 1991) 

없음 2손부에게 주는 글 :

국립청주박물관 편(2007) 

19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없음 167

20
은진송씨 제월당 송

규렴가 󰡔선찰󰡕  언간

은진송씨 제월당편 선찰 소재 언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 󰡔先札󰡕 124
은진송씨 송규렴 가문 한글간찰 󰡔선찰󰡕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21 추사 언간

추사 언간 : 김일근(1986b)8) 

없음 40추사의 한글편지 :

김일근·이종덕·황문환(2004)

22
은진송씨 동춘당 송

준길가 언간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후손가 한글

편지 : 한국학중앙연구원(2004)
없음 1009)

은진송씨 송준길가 한글간찰 :

한국학중앙연구원(2009) 

23 󰡔숙휘신한첩󰡕 언간

신한첩 : 김일근(1959)

󰡔宸翰帖󰡕(坤) 35
숙휘신한첩 : 김일근(1986b)

숙휘신한첩 :

김일근·이종덕(2000a, b, c,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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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죽산안씨 언간

예술의

전당

(1991) 

정철 모 안씨부인 글씨

정철 자당 안씨 언간:

김일근(1986b)

없음

1

정철 언간
정철 글씨 

정철 언간: 김일근(1986b)
1

김성일 언간
김성일 글씨

김성일 언간: 김일근(1986b)
1

허목 언간 허목 글씨 1

김윤겸 언간 김윤겸 언간  1

성대중 언간
성대중 글씨 

성대중 언간: 김일근(1986b)
1

정약용 언간 정약용 글씨 1

권씨부인 언간

유희 부인 권씨 글씨 

유희 부인 권씨 언간:

김일근(1986b) 

1

흥선대원군 언간 이하응 글씨 3

신정왕후 언간 신정왕후 조대비 언간 1

명헌왕후 언간 명헌왕후 홍씨 언간 1

현상궁 언간 현상궁 글씨 1

하상궁 언간 하상궁 글씨 1

25 󰡔순원왕후 어필󰡕 언간
순원왕후 한글편지(2건): 이승희(2008) 󰡔純元王后 御筆󰡕 25
순원왕후 어필: 이승희(2010)

26 순원왕후 어필봉서
순원왕후 한글편지(4건): 이승희(2008)

없음 33
순원왕후 어필봉서: 이승희(2010)

27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이동표 선생의 언간(4건): 김종택(1979) 없음 37

28 추사가 언간

추사가의 한글편지: 추사 조모 윤씨서 등

(23건): 김일근(1982a, b) 

없음 45추사가의 한글편지들: 김상희가 아내와 누

이에게 보내는 편지 등(7건):

김일근·황문환(1998, 1999, 2000)

4) 명성황후 친필이 아니라 명성황후와 관계 있는 궁녀 편지를 모은 것이다. 

5) 진주하씨 묘 출토 언간은 김일근(1991)에서 149건으로 소개하였고, 백두현(2003)에서

는 4건이 더 발굴, 소개되어 있다.

6) 총 25건 중 󰡔숙명신한첩󰡕과 해주오씨 오태주가 󰡔御筆󰡕 명안공주 관련 언간에서 중복된 

16건을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한다. 

7) 본래 발굴, 소개된 총 192건 자료 중 언간은 188건만 해당된다.

8) 추사 언간은 김일근(1979)에 최초로 10편이 소개된 이래 김일근(1982a, b), 김일근

(1986a)에 연속해서 소개되었고, 이를 수정, 증보한 총 40건이 김일근(1986b)에 종합되

어 있다. 김일근(198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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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는 대부분 발신자, 출처, 출토지, 성첩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가지는 개별 간찰들의 집합인 종별 단위로 수집, 정리되어 

있으며, 자료의 명칭은 종별 단위로 부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위분

류 단위에 해당하는 종별 단위의 명칭이 그에 속하는 하위 개별 단위의 

언간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지 않고 개별 단위로 존재하는 언간 자료도 

존재하는데, 주로 󰡔조선왕조 어필󰡕, 󰡔한글서예변천전󰡕, 󰡔봉셔󰡕 등과 

같은 도록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낱장 언간들로서, 개별 발신자 중심으

로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종별 단위의 언간은 수록 형태에 따라 낱장 형태와 성첩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낱장 형태의 언간이 전체 18종 / 28종, 1092건 / 147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대해, 성첩 형태의 언간은 10종/ 28종, 378건 / 1470건

이 분포한다.  

낱장 형태의 언간은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궁녀 언간, 순명효황후 언간, 안동권씨 권오벽가 월성

이씨 언간, 송시열 언간, 추사 언간, 순원왕후 어필봉서 외에도 󰡔조선왕조 

어필󰡕, 󰡔한글서예변천전󰡕, 󰡔봉셔󰡕에 수록된 개별 언간이 있다. 이들 

언간 명칭은 주로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발신자가 1인으로 

단일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송병필가 언간, 의성김씨가 언간, 추사

가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도 

낱장 형태로 존재하는 언간으로서, 이들 역시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

어 있지만, 발신자가 단일하지 않은 여러 명으로서 이들을 포괄하는 

가문명으로 명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10)  

이와는 달리 낱장 언간 가운데는 수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는 것도 

있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이응태묘 출토 언간이 이에 해당한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의 발신자는 순천김씨 남편과 친정 가족들인 데 

대해11), 수신자는 대부분 순천김씨에 집중되어 있다.12) 이응태묘 출토 

9) 본래 발굴 소개된 총 106건 자료 가운데 언간은 100건이 해당된다.

10) 동일하게 발신자를 기준으로 명명하면서, 단일 발신자는 반영하고, 발신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가문명으로 대표하여 명명하는 것은 언간을 종별 단위로 보아 전체를 명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개별 단위의 자료로 보는 입장에서는 부적합한 점이 있다. 

11) 신천강씨(117건), 김훈(10건), 채무이(41건), 김여흘(1건), 김여물(1건) 등으로 다양하

게 분포한다. 

12) 그 외 수신자로 순천김씨 남동생 김여물(3건), 순천김씨 올케(4건), 순천김씨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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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간은 발굴된 총 18건의 편지 가운데 유일한 언간으로, 고성이씨 17대손 

이응태가 요절한 후 그의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묘 출토 언간 명칭은 묘주가 대부분 수신자라는 점에서, 작성자(발신자) 

중심으로 명명되는 언간과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언간이 성첩되어 있는 경우, 그 명칭은 필첩명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신창맹씨가 󰡔자손보전(子孫寶傳)󰡕 언간, 고령박씨가 󰡔선세

언적(先世諺蹟)󰡕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선세언독(先世諺牘)󰡕 
언간,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先札)󰡕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숙휘신한첩󰡕 언간, 󰡔순원왕후 어필󰡕 언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언간은 본래 자료가 소재해 있던 출처를 중심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의성김씨가 언간, 송준길가 언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13)  

이렇게 언간은 개별 단위 언간을 기본으로 하여 공통된 특성에 따라 

종별로 분류되면서  ① 발신자를 중심으로 명명되거나, ② 출처를 중심으

로 명명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발신자 중심의 명칭은 단일한 

발신자와 다수의 발신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데 대해 예외적

으로 수신자 중심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묘 출토 언간으로, 

묘주인 수신자가 중심이 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출처 중심의 명칭은 

언간 자료의 원 소장처, (묘)출토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언간 자료는 ③ 성첩 여부에 따라 필첩이 존재하는 경우는 필첩명

을 그대로 따라 명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간의 명칭 가운데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련 논저별로 

위의 원리들이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은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이응태묘 출토 언간이 그대로 묘 출토 언간으로 

명명되는 데 대해, 분류와 명칭에서 해당 연구 업적들 사이에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망우당 종질 재실 진주하씨묘 출토 

문헌: 김일근 외, 1991)이라고 칭하는 경우와 현풍곽씨 언간(백두현, 

1997·2003)이라고 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일근(1991) 등의 명칭

이 출토지를 중심으로 한 것임에 비해, 백두현(1997, 2003) 등은 발신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14) 기존의 출처 중심의 

채무이(4건) 등이 더 있다.  

13) 송병필가 언간, 이동표가 언간, 추사가 언간은 명확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구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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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법에 대해 ‘발신자’라는 새로운 명명 원리가 등장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명칭이 사용되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순명효황후 언간(11건)은 ‘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 종가 

소장 한글편지’로 원문이 소개된 이래(정신문화연구원, 1990) ‘순명효황후 

관련 한글간찰’(어강석, 2007), ‘보령 경주김씨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

원, 2009)에서 관련 해제 및 역주가 이루어졌다. 이 역시 가문에 소장된 

언간 자료를 출처 중심으로 명명한 데 대해, 주요 발신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명칭이 나타남으로써,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자료로 오해될 

수 있는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명안공주 관련 언간(13건)은 강릉시립박물관(1996)에서 󰡔명안공주 관

련 유물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된 이래, 김용경(2001), 예술의전

당(2002)15), 백두현(2004)에서 다루어졌다. 이들은 모두 개별 편지를 

발신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16) 언간 명칭은 

논저의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강릉시립박물관(1996)의 경우, 현종

의 부마 해창위 오태주 문중에 소장되어오던 명안공주의 유품 45점(전적, 

고문서, 생활용품 등)이 강릉시립박물관에 소장되면서 발간된 자료라는 

14) 기존의 출처 중심의 명칭과 달리 발신자 중심의 명칭을 새롭게 제기한 데 대해 백두현

(2003)에서는 이 문건들이 하씨묘에서 출토된 것이기는 하나 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정작 하씨의 것은 추정을 포함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전체 172건 중 

6건), 누가 보관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썼는가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그 장점으로 글을 쓴 주체가 현풍곽씨 문중 사람이라는 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 

편지글의 언어에 당시 현풍 방언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자료의 언어적 성격, 지역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백두현(2003)에서는 앞서 발굴된 동일한 성격의 자료인 순천김씨의 경우, 순천

김씨 묘에서 출토되었고, 편지를 쓴 주체가 순천김씨를 포함한 김씨 집안사람들 간에 

오간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출토된 묘주와 작성 주체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이 묘주와 작성 주체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 명칭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 데 대해, 이 경우 묘주는 작성 주체(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순

천김씨)이며, 작성자는 순천김씨 친정 가족(어머니 신천강씨를 포함한 아버지, 형제들)

과 남편으로, 작성 주체가 단일하지도 동질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반면,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은 묘주가 대부분 수신자(진

주하씨)이면서, 작성자는 대부분 현풍곽씨 일가(남편, 자녀)라는 점에서 발신자를 명칭

의 중심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묘 출토라는 특성을 가진 언간을 발신자 중심으

로 명명하는 것은 명확한 출처 정보를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슷한 

상황의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의 명명 원리와 더불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15) 명안공주 관련 언간 가운데 일부(6건)를 발신자별로 정리하였다.

16) 강릉시립박물관(1996)에서는 명안공주 친필 언간을 명안공주가 숙종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외 논저에서는 모두 비녀 유앵의 고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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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부분적 수신자에 해당되는 명안공주를 중심으로 명명하였던 

데 비해, 김용경(2001)에서는 ‘명안어서첩(明安御書帖) 소재 언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강릉시립박물관의 명명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부분

적 수신자를 포함한 해당 언간의 서첩 제목으로 명명한 것이다.17) 

명안공주 관련 언간의 분류는 발신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명칭은  

발간 목적에 따라 수신자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누락된 서첩명을 부분적으로 따라 ‘명안어서첩’이라

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원리를 따르는 

명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언간의 명칭은 언간의 성격에 따라 작성자(발신자), 출처(원소

장처), 수록 형태(필첩)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나

는 가운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관된 원리의 확립과 적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일관된 원리는 무엇보다도 언간의 관련 서지사항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서지사항과의 연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Ⅲ. 언간 자료의 명칭과 관련 서지사항   

1. 언간 자료의 명칭과 출처(원소장처)  

1) 민간 사대부가 언간 

① 낱장 형태 언간

여흥민씨 민영소 후손가 명성황후 언간, 여흥민씨 민영소 후손가 

명성황후궁녀 언간,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18), 순명효황후 언간(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가)은 모두 출처가 

명확히 확인된 낱장 형태의 언간들이다. 

여흥민씨 민영소 후손가에서 비롯된 명성황후 언간(134건)과 명성황후

17) 김용경(2001)은 논저 내에서 서첩 󰡔御筆󰡕을 󰡔御書󰡕로 잘못 이해하여 사용하였으며, 

유앵의 고목 1건이 󰡔首楊傳世遺墨󰡕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배제되어 있다.  

18) 이 외에도 창계묵보, 총암공수묵내간으로 불리는 언간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창계선

생묵보국자내간󰡕과 󰡔총암공 수묵내간󰡕에 관한 수록사항(필첩사항)이 보다 명확히 구

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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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 언간(36건)은  󰡔명성황후의 묵적󰡕(민덕식, 2003), 󰡔명성황후 편지글󰡕
(이기대, 2007), 󰡔명성황후의 한글편지󰡕(국립고궁박물관, 2010)에 소개된 

명성황후 친필 언간과 명성황후 관련 궁인의 언간을 이른다. 이 외에도 

명성황후 언간은 일찍이 정병욱(1974)19), 박요순(1992)20)에서도 소개된 

바, 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이들은 애초 자료가 비롯된 출처에 관한 정보를 통해 구분될 

수밖에 없다.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에는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조상들의 언간을 후손들이 발신자별로 정리해 별도로 묶음으로 

두거나 발신자 표시를 하여 정리해둔 총 15묶음 347건의 언간이 있다. 

이들 자료는 애초부터 가전되어 최근까지 송준길가 후손들이 가문의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한 대전 선비박물관에 소장되다가 최근 

해당 지역 선사박물관에 이관되어 소장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학중앙연

구원 국학자료연구실에서 수집, 정리 후, 총 15묶음 가운데 1, 2 일부와 

3, 4, 5, 10, 14a 일부가 판독, 역주되어 소개되었다.21)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도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역시 한국학중앙

연구원에서 수집, 정리 후 한국학중앙연구원(2009)22)의 판독, 역주 작업

을 통해 소개되었다.23)

이렇게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과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은 

분명한 출처를 바탕으로 출처 중심의 원리에 따라 명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언간이 작성자(발신자)가 단일한 개별 언간이 아니라 해당 가문에 

속하거나 관계된 여러 사람의 언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출처 중심의 

명칭은 언간을 개별 단위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출처와 

함께 발신자 중심의 원리에 따라 출처와 발신자를 명칭에 모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정병욱(1974)에는 ‘명성황후 민비 친필밀서’라는 제목으로 총 10건이 수록되어 있다. 

본래 󰡔明成皇后御筆󰡕이라는 필첩에서 수신인별로 장첩되어 있던 것을 교주자가 날짜순

으로 재편집하였다. 

20) 박요순(1992)에는 ‘명성황후언간찰’이라는 제목으로 총 21건이 실려 있다. 이들 편지는 

명성황후의 친서가 아니라 대필 편지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1) 󰡔회덕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 한글간찰󰡕(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은진송

씨 송준길 가문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22) ｢의성김씨 김성일파 종택 한글간찰｣(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9). 

23) 의성김씨가 언간은 의성김씨 천천파 가문에서 나온 언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성김

씨 김성일파’로 표시함으로써 구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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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효황후 언간은 본래 경주김씨 학주공파 김면주 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원본은 종손 김환익이 소장하다가 2006년부터 한국학중앙

연구원에 기증되어 관리되고 있다. 순종 비인 순명효황후 민씨와 관련하

여 주고받은 인물은 김상덕으로 김면주의 증손이며 기증자 김환기의 

증조부이다. 이 가문에 소장된 총 20건의 언간 가운데 순명효황후가 

김상덕에게 보낸 편지(10건)와 김상덕이 순명효황후에게 보낸 편지(1건)

가 해당된다. 애초 출처를 중심으로 명명한 데 대해, 주요 발신자를 

중심으로 한 명칭이 공존함으로써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두 

가지 원리가 각각 적용되어 서로 무관한 자료로 인식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두 원리를 함께 적용하여 출처와 발신자 모두를 명칭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글서예변천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죽산안씨 언간(1건)

은 송강 정철의 자당 안씨 언간으로 김일근(1986b)24)에 수록되어 있으며 

후손 정희택에게서 비롯되었다. 정철 언간(1건)25)도 후손 정태덕이 소장

하던 것으로 이들 역시 분명히 밝혀진 출처가 발신자와 더불어 명칭에 

반영됨으로써 자료의 변별성이 드러날 수 있다. 

② 필첩 형태 언간 

󰡔선세언독󰡕 언간, 󰡔선찰󰡕 언간, 명안공주 관련 언간, 월성이씨 언간은 

모두 출처가 명확한 필첩 형태의 언간들이다. 󰡔선세언독󰡕은 회덕 은진송

씨 동춘당 송준길 가문의 관련 인물 18명의 언간을 모아 성첩해놓은 

것으로26)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 후손가 낱장 언간(100건)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선세언독󰡕에 수록된 언간의 작성시기가 주로 17, 18세기

에 집중되어 있고 송준길·송광식·송병하·송요화·송익흠 등의 편지

24) 송강 자당 안씨 언간은 총 3편이 전한다. 1959년 8월 8󰠏9일자《동아일보》에 ‘松江의 

國文遺墨’으로 소개된 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松江全集󰡕(1964)에 

영인되어 있다. 

25) 송강의 언간은 총 3편이 전한다. 2편은 자당 안씨언간과 같이 1959년 8월 8󰠏9일자《동아

일보》에  ‘松江의 國文遺墨’으로 소개된 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松江
全集󰡕(1964)에 영인되어 있다. 다른 한 편은 14대 손 정태덕이 송강 아내 유씨부인 

언간 2건과 더불어 소장하고 있다. 

26) 총 40건 가운데 39건은 송익흠(宋益欽, 1708󰠏1757)의 처 여흥민씨(驪興閔氏)가 1764년

에서 1770년 사이에 성첩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1건은 송요화(宋堯和, 1682󰠏1764)

의 처 안동김씨(安東金氏)의 편지를 玄孫 송문희(宋文熙, 1773󰠏1839)가 1802년에 정리

한 것을 이후 송종오(宋鍾五, 1823󰠏1904)가 다시 정리하면서 덧붙여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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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포하는 데 대해, 송준길가 언간도 16󰠏18세기에 분포하는 가운데 

송병하·송요화·송익흠·안정나 씨의 편지가 함께 분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이들을 개별 언간 단위로 구분해보았을 때, 동일한 

발신자의 언간이 필첩과 모두 낱장 형태로 존재하므로 이들을 구분해줄 

수 있는 차이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간 명칭에 수록사항의 차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언간의 명칭은 출처와 발신자 

정보를 포함하되, 수록사항(필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선찰󰡕 언간은 제월당 송규렴의 후손가에 전하는 모두 9첩의 간찰첩으

로 현재 경기도 박물관 소장되어 있다. 제월당 송규렴의 전적 21첩 

중 󰡔선찰󰡕1󰠏9에 포함되어 있는 언간은 총 124건으로, 한글편지는 2, 

3, 6권에 각각 1건, 7권에 6건, 8권에 3건, 9권에 112건이 실려 있다. 

역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4),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9)의 판독, 역

주를 통해 공개되었다. 󰡔선찰󰡕 9에 실린 언간은 송규렴과 아내인 안동김씨

가 아들인 송상기, 며느리인 칠원윤씨, 딸(이익명의 처), 손자·손녀 등에

게 보낸 것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역시 명확한 출처를 바탕으로 발신자 

정보와 수록사항(필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명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명안공주 관련 언간은 명안공주의 부군 해주오씨 오태주가에 가전된 

󰡔어필(御筆)󰡕과 󰡔수양전세유묵(首楊傳世遺墨)󰡕에 수록된 현종 언간, 명

성왕후 언간, 숙종 언간과 명안공주 관련 노비 유앵의 언간을 이른다. 

명안공주 관련 언간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신자 중심으로 분류되었는데도 

명칭은 발간 목적에 따라 수신자(일부)를 반영하거나 장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누락된 서첩명을 부분적으로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명안공주에게 발송된 여러 편의 언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발신자

별 개별 언간 단위로 구분하여 출처와 수록 정보를 포함한 명칭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월성이씨 언간은 안동권씨 동주공파 용계손 종가 권오벽가에 전하는 

󰡔선필유적(先筆遺蹟)󰡕에 포함된 언간 3건으로, 황문환(1997, 1998)에서 

이미 “안동권씨가 󰡔선필유적󰡕 소재 월성이씨 언간”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명칭은 발신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출처를 위시한 수록 서첩이 

존재하는 사실을 명칭에 온전히 담았다는 점에서 이 글이 지향하는 

명칭에 관한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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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글서예변천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김성일 언간은 

학봉 14대 종손 김시인이 소장한 󰡔선조필첩(先祖筆帖)󰡕에 수록되어 있던 

것이다.27) 이 역시 출처와 발신자에 더하여 수록 정보까지 모두 명칭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변별될 수 있다. 

2) 묘 출토 언간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이응태묘 출토 언간,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은 

모두 묘 출토 언간이라는 특징을 가진 자료로, 이들 언간은 명칭에 

이러한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은 충북 

청주 청원군 북일면 일대 인천채씨 무이의 계배(繼配) 순천김씨묘 이장 

작업과정에서 최초 발굴된 후, 중요민속자료 109호로 지정되어 현재 

충북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응태묘 출토 언간28)도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택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고성이씨 안동 종손 이동형 

씨가 합장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굴되어 현재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168건)은 경북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석문산성 

망우당 곽재우의 종질 곽주의 재실 진주하씨묘 이장 작업 과정에서 

출토되어, 건들바우박물관(현, 한국무속박물관)에 소장된 후, 중요민속자

료 229호로 지정되어, 현재 대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출토 직후, 

김일근(1991)에서 처음으로 자료 원문 사진 전체와 판독부 일부(10건)가 

소개된 이후 백두현(1997), 황문환(2002)에서 전체 판독 작업과, 백두현

(2003)에서 역주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묘 출토 언간은 출토지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출처에 준하는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취급하여 출처에 상당하는 요소로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발신자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출토지

와 발신자 사항이 함께 명칭에 반영됨으로써 묘출토 언간의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외에 󰡔숙휘신한첩󰡕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순원왕후 어필󰡕 

27) 1957년 8월 26󰠏28일자《조선일보》에 ‘학봉 김성일 寄內書’로 소개되었고, 1968년 건국

대학교 󰡔국어학논집󰡕 제2호에 보고되었다.

28) 안귀남(1999)에서 ‘固城李氏 李應台墓 出土 편지’로 처음 소개되었고, 장영길(1999)에서

도 ‘이응태공 부인의 언간’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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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간, 순원왕후 어필봉서, 󰡔조선왕조 어필󰡕 소재 언간, 󰡔봉셔󰡕 소재 

언간, 󰡔한글서예변천전󰡕 소재 언간, 송병필가 언간, 추사가 언간, 이동표

가 언간, 송시열 언간, 추사 언간, 󰡔자손보전󰡕 언간, 󰡔선세언적󰡕 언간 

등은 자료가 비롯된 출처와 관련해서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는 자료들이

다. 따라서 이들 출처 미상의 언간은 출처 외의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및 인용 사항)에 관한 정보를 통해 보완될 수밖에 없다. 

2. 언간 자료의 명칭과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및 인용사항)  

1) 필첩 언간

① 왕실 언간 

󰡔숙휘신한첩󰡕 언간, 󰡔숙명신한첩󰡕 언간, 󰡔순원왕후어필󰡕 언간은 모두 

왕실 구성원들의 친필 언간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의해 성첩되어 보전

되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현재 관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처 미상으로 존재하는 언간첩이다.   

󰡔숙휘신한첩󰡕은 󰡔신한첩(宸翰帖) 건(乾)󰡕, 󰡔신한첩 곤(坤)󰡕 양첩으로 

만들어져 전하던 것인데, 한문본 󰡔신한첩 건󰡕은 전하지 않고, 국문본만 

현전하여 이를 신한첩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수신자에 해당하는 숙휘공

주의 이름이 덧붙여진 것이다. 숙휘공주의 부군 인평위 정제현의 5대손 

정진석이 가장한 구본을 작첩한 것으로 해명된 바 있으나, 출처 및 

작첩에 관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며29)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 계명대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숙명신한첩󰡕도 수신자에 해당하는 숙명공주의 부군 심익현 후손가에 

전해오던 것이 1962년에 김일근 교수가 발견, 입수하여 소장하다가 

최근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역시 출처와 성첩에 관한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들 󰡔숙휘신한첩󰡕과 󰡔숙명신한첩󰡕에는 각각 효종, 인선왕후, 현종, 

숙종, 명성왕후, 인현왕후, 장렬왕후에 이르는 다양한 발신자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역시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개별 단위 

언간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들 언간은 출처가 

29) 이에 대해서는 김일근(1972) 8󰠏9쪽을 참조할 수 있다. 



320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2호

미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소장사항을 부가하여 

수록사항과 개별 발신자 사항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 

󰡔순원왕후 어필󰡕은 윤순의 글씨를 탁본한 서첩에 덧붙여져 성첩된 

순원왕후의 한글편지를 이른다. 총 2첩으로 되어 있으며 출처 및 성첩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역시 출처가 미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소장사항(서울대 규장각 소장, 古貴 2410󰠏21)을 

더하여 수록사항과 개별 발신자 사항으로 명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왕조 어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선조 언간, 

효종 언간, 정조 언간,  명성황후 언간30)은 각각 󰡔인목왕후필적(첩)(仁穆王

后筆(帖))󰡕(서울대 가람문고본), 󰡔효종대왕재심양신한첩(孝宗大王在潯陽

宸翰帖)󰡕(개인소장), 󰡔어필(御筆)󰡕(개인소장), 󰡔명성황후 어필󰡕(개인소장)

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 필첩의 원소장처 및 성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역시 출처를 보완하는 소장사항을 더하여 

수록사항과 개별 발신자 사항을 중심으로 명명해야 한다.    

② 민간 사대부가 언간 

󰡔자손보전󰡕, 󰡔선세언적󰡕, 송시열 언간(󰡔세차지구왕복첩(歲次知舊往復

帖)󰡕 소재 1건)은 모두 필첩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고증을 통해 추정된 상태에 있는 것들이다. 󰡔자손보

전󰡕31)은 신창맹씨 가전의 한글 수적 34편을 장첩한 것으로, 1980년대 

숙명여대 박물관에서 고서상으로부터 입수하여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 

문헌의 경위와 내용이 불명이었던 것을 김일근(1986b)을 통해 성첩 경위

와 편자들의 인적사항이 구체화되었다.32) 김일근(1986b)에서 ‘자손보전 

소재 언간’(9건)이 다루어졌고,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2005)에서 ‘신창

맹씨 자손보전 수적’ 전체의 판독, 역주가 이루어졌다.  

30) 󰡔조선왕조어필󰡕에 수록되어 있는 명성황후 언간 1건은  민응식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던 󰡔明成皇后御筆󰡕에 수록된 것으로, 말미에 흩어진 편지를 후손들이 모으고 발문을 

적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출처(원소장처)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고궁박물관(2010), 142쪽을 참조할 수 있다. 

31) 판독자료집에서는 󰡔자손보전󰡕에 수록된 총 34건의 한글 수적 가운데 행장, 조리법, 

비망록, 잡기 등을 제외한 언간 20건을 다루고 있는데, 김일근(1986b)에서는 언간을 

21건으로 파악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32) 편자는 맹지대(孟至大, 1730󰠏1793)와 맹흠구(孟欽耈, 1805󰠏?)이며, 맹지대가 1󰠏27번 수적

(手迹)을 모아 장정한 것을, 흠구가 아내의 수적(28󰠏34번) 등을 첨부하여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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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세언적󰡕(21건)은 고령 박씨 문중 부인들의 언간을 성첩한 것으로

서33), 전체 24장 총 21건의 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완진 교수가 

1976년 봄에 통문관에서 입수한 이래 현재 서강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

고 있다. 김완진(1972)에서 󰡔선세언적󰡕의 일부가 처음 공개된 이래, 

김일근(1986b)에서 일부가 소개되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에서 

판독, 역주가 이루어졌다. 

송시열 언간은 정원태(송강 정철의 차자 종명의 15대손)가 소장했던 

󰡔세차지구왕복첩󰡕34)에 소재한 언간 2건 중 송시열이 자신의 애제자 

정보연이 몰한 후 후사를 걱정하여 미망인 민씨에게 보낸 친필 편지 

1편을 이른다. 김일근 교수가 발견하여《중앙일보》(7637호)에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은 출처를 추정상태의 것으로 보고, 낱장 편지와 구분되는 

중요한 형태적 특징을 지니는 필첩 수록 사항과 발신자 사항을 명칭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손보전󰡕, 󰡔선세언적󰡕은 가문 내 여러 

사람의 편지를 성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작성자(발신자)별 개별 

단위 언간으로 하위 구분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2) 낱장 언간 

① 왕실 언간 

󰡔조선왕조 어필󰡕에 수록된 개별 언간 가운데 정순왕후 언간과 경의왕

후 언간은 개인(안백순)이 소장하고 있으며, 순원왕후 언간과 신정왕후 

언간은 건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봉셔󰡕에 수록된 개별 

언간(40건)은 모두 개인(조용선) 소장이다. 이와 함께 규장각 소장 순원왕

후 어필봉서(33건)는35) 모두 낱장으로 존재하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왕실 관련 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3) 󰡔先世諺蹟󰡕의 편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마지막 편지가 박경규(朴敬圭, 1744󰠏1781)의 

후처 연산서씨(1756󰠏1804)의 간찰이므로 박경규의 후손이 장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2005)을 참조할 수 있다.

34) 종명의 손 정보연(鄭普演)에게 온 당시 명사들의 간첩을 이른다.

35) 현재 서울대 규장각 소장 ‘순원왕후 어필봉서’(奎 27785)라는 표제로 등록되어 있다. 

표제에서 어필이 왕의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승희(2008)에서는 후대에 

잘못 제첩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 편지는 낱장 편지로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봉투에 넣어 한 번 더 종이로 싼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이승희 (2010)에서 33󰠏1, 

33󰠏2를 하나로 보아 32건으로 파악하였다. 



322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2호

특히 순원왕후 언간은 이들 자료 외에도 김일근(1986b)에 3건, 김완진 

소장(4건)의 것이 더 있으므로36) 이들을 아우르면서 각각을 구분하는 

명칭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이 자료들은 모두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출처를 보완할 수 있는 현 소장처를 드러내고, 여기에 개별 발신자 

사항을 부가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② 민간 사대부가 언간 

송병필가 언간, 추사가 언간37), 이동표가 언간38)은  단일하지 않은 

여러 명의 발신자를 포괄하는 가문명으로 대표된 발신자 중심의 명칭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해당 가문과 관계된 여러 사람이 쓴 편지라는 

점에서 그 가문과 무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처에 해당하는 원소장

처가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다. 

송병필가 언간은 충북 영동 일대에 거주하는 송병필과 그 후손을 

중심으로 일가 인물들 사이에 오간 언간으로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경로를 거쳐 현재 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추사가 언간은 추사 김정희의 조모 해평윤씨(6건), 자당 기계유씨(3건), 

생부 김노경(11건), 계제 김상희(2건), 손자 김관제(1건) 등 총 23건39)에 

더해 이후 미발표분 22건(김노경 12건, 해평윤씨 9건, 혜경궁홍씨 1건)이 

더 추가되어 김일근(1982a, b)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 출처에 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이들은 추사가의 한글편지라는 틀 안에서 발신자 중심으로 

일관되게 분류, 명명되어 있다. 

이동표가 언간은 진성이씨 이명익의 언간 1건을 제외한 이동표 언간을 

일컫는 것이다. 개인소장으로 미공개 자료이다. 원소장처에 해당하는 

출처에 관한 정보는 전혀 공개된 바 없이 김종택(1979)에서 일부가(4건) 

소개되었다. 

이렇게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낱장의 개별 언간 자료는 역시 출처를 

36) 이에 대해서는 이승희(2010)를 참조할 수 있다.

37) 김일근(1982a, b)을 참조하면 추사가 언간의 출처는 추사가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공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38) 이동표가 언간은 1건을 제외한 모든 편지가 이동표 자신이 쓴 것으로 비교적 작성자가 

단일하여 가문 내 여러 사람이 작성자인 다른 가문 언간들과 차이를 보인다. 

39) 김일근(1982a, b)에서는 23건의 추사가 한글편지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대략의 교주,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원문을 그대로 판독한 것이 아닌 교주 형태의 것이라는 점에서 

편지의 정확한 판독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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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는 수단으로 현 소장처를 드러내 각각을 개별 발신자 단위로 구분하

여 개별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사 언간, 󰡔한글서예변천전󰡕 소재 개별 언간, 즉 허목 

언간(박주환 소장), 이하응 언간(박주환 소장), 김윤겸 언간(김종천 소장), 

성대중 언간(김일근 소장), 권씨부인 언간(김일근 소장), 정약용 언간(미

상), 신정왕후 언간·명헌왕후 언간·현상궁 언간(대필, 유형 소장), 하상

궁 언간(김일근 소장)과 송시열 언간(1건, 국립청주박물관 소장)은 민간 

사대부가의 개별 단위 언간으로 개별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된 언간들이

다. 이들 역시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현재의 

소장사항을 더하여 명명해야 할 것이다.   

추사 언간은 김일근(1979)에서 일부(10건)가 처음 소개된 데 이어 

김일근(1982b)에서 11건, 김일근(1986a, b)에서 12건이 더 발표되었다.40) 

이들은 모두 발신자 중심으로 일관되게 분류되어 명명되어 있으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현재의 소장사항을 

제시하고 발신자 단위로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글서예변천전󰡕의 정약용 언간(미상)을 제외한41) 허목 언간(박주환 

소장), 이하응 언간(박주환 소장), 김윤겸 언간(김종천 소장), 성대중 언간

(김일근 소장), 권씨부인 언간(김일근 소장), 하상궁 언간(김일근 소장), 

신정왕후 언간·명헌왕후 언간·현상궁 언간(대필, 유형 소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가운데 현소장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시 현소장처를 제시하

고 여기에 개별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한다.42) 

40) 이상의 33건에 대한 문헌의 해독, 고증, 분석, 주해 등의 작업은 김일근(1986b)에서 

부분적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언간의 연구(초판)에 해당하는 김일근(1986b)에는 21

건만 있고(󰡔문학사상󰡕 76호, 115호 분), 증정판에 해당하는 김일근(1991)에는 12건(󰡔문

학사상󰡕 165호 분)을 더한 33건과 보유 6건(추기 또는 협서의 성격인 단간 6건인 바, 

원 편지와 분리되어 전해온 까닭에 내용과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총괄 편수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음), 추가분 1건(제12신,《조선일보》1990년 7월 19일자 소개) 모두

가 종합되어 있다.

41) 정약용 언간처럼 출처와 소장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부류의 언간은 소장사항에서 수록 

논저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42) 김일근 소장의 성대중 언간과 유희 처 권씨부인 언간은 확인이 요망된다. 성대중 언간은 

󰡔靑城集󰡕, ｢靑城簡帖｣에 수록되어 있으며, 元重擧에서부터 소장되던 것이 김일근에게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고, 권씨부인 언간도 후손가에서 비롯된 것이 김일근에게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후의 소장사항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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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간 자료의 명칭과 발신자 

1) 발신자의 성명과 발신자의 관계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에 집적된 언간은 그간의 선행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발신자의 신상이 상당히 파악되어 발신자 성명을 해당 

언간의 명칭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발신자의 정확한 성명은 

파악되지 않고 신분,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친 경우도 나타난다. 편지의 

발신자는 보통 편지 본문 혹은 봉투에 발신사항이 직접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편지 내용의 여러 정황 등을 통해 추측함으로써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신자의 신상 파악은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되어 발신자의 정확한 성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득이 

관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43) 

특히 의성김씨 김성일가 언간처럼 발신자가 여럿일 경우, 발·수신 

상호 간에 관계만 제시하면 그에 해당되는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신자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최소한이나마 이에 관한 관계를 

포함함으로써 발신자를 미상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언간의 발신자는 대부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비롯한 언간의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반드시 그 관계가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발신자가 여성인 경우, 실명 

파악 자체가 어려워 최소한 본관과 성 정도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그 관계를 명칭에 표시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44)  

송준길 후손가 󰡔선세언독󰡕에 나타나는 진성이씨와 의성김씨가에 나타

나는 진성이씨가 단순히 다른 가문에 속하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송준길가의 송준길 장모인 진성이씨와 의성김씨가 김진화 

며느리 진성이씨라는 사실을 언간 명칭에서부터 바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발신자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으로만 표시할 경우 변별력

43) 이 외 발신자 표시 형식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왕실 언간의 경우, 성명보다는 

왕호 등 왕실 내 호칭, 지위로 표시하고, 일반 사대부도 성명보다는 시호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왔던 것이다. 

44) 남성 발신자의 경우도 관계가 표시될 때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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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의 경우, 출가한 

딸들이 어머니 진주하씨에게 보낸 것, 출가한 딸들 사이에 오고 간 

것들이 있는데, 이들의 발신사항을 성명으로 표시하면 진주하씨로 그쳐 

이들 사이의 변별력이 전혀 없게 된다. 송병필가 언간도 송병필 가문의 

여러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라는 점에서 발신자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송병필의 딸들이 자신의 어머니 전주이씨(송병필 처)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45), 이들의 발신자 사항을 성명으로 표시할 경우 은진송씨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발신자를 단순히 은진송씨로 나타내기

보다는 은진송씨(김병칠 처), 은진송씨(민영연 처)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

로 드러내줄 필요가 있다. 

2) 발신자와 대필자

󰡔한글서예변천전󰡕과 󰡔봉셔󰡕에 소재한 언간 가운데는 왕후를 대신하여 

쓴 궁인들의 대필 편지들이 나타난다. 이들 대필 편지는 발신자가 밝혀진 

가운데 대필 사실이 확인되는 것과,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대필 사실만 확인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글서예변천전󰡕의 명헌황후 언간, 신정왕후 언간은 정경부인 연안

김씨에게 보낸 편지로서, 발신자가 드러난 가운데 구체적 대필자는 드러

나지 않은 궁인 대필 편지이며, 하상궁 언간, 현상궁 언간은 대필자만 

드러난 경우에 해당된다.

󰡔봉셔󰡕에는 신정왕후·효정왕후·명성황후·철인왕후가 보내는 편

지를 대필한 궁인 편지가 있는데, 이들 대필자는 단순히 궁인으로만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궁인 대필 편지도 

있는데, 이들은 궁인으로만 파악되는 경우와 서기이씨·서희순·김상

궁·신상궁·원상궁·천상궁·최상궁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궁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발신자 외에 대필자가 존재하는 편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필사항이 명칭을 통해서도 표시되어야 한다. 발신자는 밝혀지지 

않고 대필자만 밝혀진 경우는 발신자에 준하여 대필자를 중심으로 명명하

45) 송병필의 큰딸(김병칠 처)이 어머니 전주이씨(송병필 처)에게 보낸 편지와 송병필 둘째

딸(민영연 처)이 어머니 전주이씨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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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반드시 그것이 대필임을 부기해야 한다. 반면에 발신자와 대필자가 

모두 밝혀진 경우는 목적에 따라 중심을 대필자에 둘지, 발신자에 둘지로 

나뉘며, 이에 따라 발신자 중심으로 명명하고 대필사항을 부기하거나 

대필자를 중심으로 대필 언간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실질 발신사항을 

부기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이 글은 언간 자료가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 명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간 명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간 명칭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작성되었다. 언간은 크게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에 따라 명명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처는 원소장처로서, 대부분 자료가 비롯된 문중 등이 

중심을 이루며, 이에 더해 묘 출토 언간도 구체적·실증적 출처로서 

출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작성자(발신자)는 언간을 작성하여 보낸 

실질적 주체로서 1차적으로 단일한 개별 발신자를 이르나, 집단, 단체로서 

문중(가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출처 중심과 구별을 요한다. 

이러한 원리는 언간에 따라 부분적·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동일 대상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글은 언간을 출처 

중심의 종별 분류와 개별 발신자 중심의 개별 분류라는 2원적 체재로 

봄으로써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는 자료가 비롯된 원소장처를 의미하며, 

원소장처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표시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

는 추정과 미상으로 구분지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인용사항)

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묘 출토 언간의 경우는 그 특성을 존중하여 

출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대로 명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 형태는 언간이 성첩되어 있으면 성첩사항을 드러냄으로써 변별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발신자)는 성명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를 부가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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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가 

발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대필한 편지인 경우 대필 사실을 

표시해줌으로써 역시 자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원리를 반영한 개별 언간의 명칭에 관한 실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이상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A. 출처가 분명한 언간의 명칭

  a. 낱장 언간: ‘출처 + 작성자(발신자) + 언간’
     예)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b. 필첩 수록 언간: ‘출처 + 수록사항(필첩) + 작성자(발신자) + 언간’
     예) 은진송씨 송준길가 󰡔선세언독󰡕 소재 송준길 언간

  c. 묘 출토 언간: ‘출처(출토지) + 작성자(발신자) 언간’
     예) 순천김씨묘 출토 신천강씨 언간

B. 출처 미상 언간의 명칭 

  a. 필첩 수록 언간 : ‘(추정 출처)·현소장처 + 수록사항(필첩) + 작성자(발신자)

+ 언간’
예)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완산이씨 언간,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숙명신한첩󰡕 소재 선조 언간 

  b. 낱장 언간: ‘현소장처 + 분류명 + 작성자(발신자) + 언간’
예) 규장각 소장 ‘순원왕후 어필봉서’ 순원왕후 언간, 민속박물관 소장 은진송

씨 송병필가 송병필 언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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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언간 자료가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 명명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간 명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간 명칭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언간은 크게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에 따라 명명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처는 원소장처로서, 대부분 자료가 비롯되어 소장되어 

온 문중 등이 중심을 이루며, 이에 더해 묘 출토 언간도 구체적·실증적 

출처로서 출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작성자(발신자)는 언간을 작성하

여 보낸 실질적 주체로서 1차적으로 단일한 개별 발신자를 이르나, 

집단, 단체로서 문중(가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출처 중심과 

구별을 요한다. 

이러한 원리는 언간에 따라 부분적·편파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동일 대상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보다 일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언간을 출처 중심의 

종별 분류와 개별 발신자 중심의 개별 분류라는 2원적 체재로 봄으로써 

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는 자료가 비롯된 원소장처를 의미하며, 원소장처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표시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과 

미상으로 구분지어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소장사항(현재 소장, 수록, 인용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묘 출토 언간의 경우는 그 특성을 존중하여 

출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그대로 명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록 형태는 언간이 성첩되어 있으면 성첩사항을 드러냄으로써 변별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발신자)는 성명으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를 부가함으로

써 개별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자가 

발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대필한 편지인 경우 대필 사실을 

표시해줌으로써 역시 자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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